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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건강정보의 제시 유형이 정보의 인지에 미치는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47명을 대상으로 정보의 제시유형에 따른 정보의 인지 차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피험자가 주관적으

로 느끼는 이미지의 생생함과 질병의 인지도를 변수로 함께 대입하여 정보의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본문에 이미지가 함께 제시된 건강정보는 텍스트로만 구성된 건강정보보다 정보의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지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유형에서는 그림이 제시된 경우 정보의 인지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이미지의 유형 중 사진은 생생함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나 생생함이 높을수록 정보의 회상률은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건강정보 제시유형별 회상과 재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건강정보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할 때 정보원 구축 및 콘텐츠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We investigated how combining different types of images with written text affects the comprehension 

of health related information. The types of images were picture, photograph, and X-ray. 47 four 

year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for the experiment.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included information presentation format, vividness of image, and the degree of awareness for the 

disease.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recognition and recall for inform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formation with images in recognition and recall had higher score than information with 

written text only. In regard to the effect of different kinds of images on comprehension of health 

information, information with picture had higher score than the information with photograph and 

X-ray. The vividness of image were found to work as a negative factor on the recognition of information. 

Finally, the degree of awareness of disease also failed to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subjects’ 

recall and recognition. This research has implications for the contents design of health related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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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가 발전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서 건강 및 질병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

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급속도로 변화시켰고, 

과거 의료전문가로 부터 제공받던 의료 및 건

강정보는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인터넷의 보편적

인 활용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의 유통과 

유용한 건강정보의 오용 등의 문제가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질병의 악화 및 의료기관 밖에서

의 의료사고 등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

할 수가 있다(류시원, 하유정 2003, 68-69). 이

에 국가 및 사회적 책임이 있는 민간 의료기관

들은 생명과 관련된 건강정보의 신뢰성과 전문

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직접 건강정보

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신뢰할 수 있

는 건강정보 웹사이트가 다수 구축되었다.

이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도

서관의 역할도 중요해 지고 있다. 도서관은 전

통적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건강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유용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

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기관이 될 수 있다. 미국 

도서관의 경우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주

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건강정보는 전문적인 의학 분야와 밀

접한 관련이 있어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으며, 

한 주제가 다른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정보의 제공자들은 정보수용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콘텐츠 구성에 사진 및 

그림, 도해 등 각종 이미지를 사용하여 본문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이미지들은 대표적인 시각정보의 유

형으로서 텍스트와 동반하여 콘텐츠의 가독성

을 높여주는 요소로 연구되어왔으며, 심리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Anderson, Bower, and Gordon 

1973; Guttmann 1977; Levie and Lentz 1982; 

Gambrell and Jawitz 1993; Just, Newman, 

and Keller 2004). 그러나 문헌정보학분야에서

는 주로 도서관의 건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과 서비스 평가, 이용자 분석 등의 연구가 수행되

어 왔으며(노영희 2011; 노영희, 오상희 2011a/ 

2011b/2011c), 정보의 제시유형과 관련된 연

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이미지와 텍스트

의 조합을 정보의 제시유형으로 구분해 정보수

용자의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정보의 제시

방법에 따른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을 분석한 

후 건강정보의 제시유형에 따른 정보의 인지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시된 정

보유형에 이미지의 포함 여부에 따라 정보의 

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사진, 

그림, 엑스레이 사진(이하 엑스레이)으로 구분

되는 이미지의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의 

차이도 함께 검증하였다. 또한, 건강정보의 수

용자가 이미지에서 느끼는 생생함(vividness)

과 제시된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정보의 인지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이미지의 특성이 정보의 인지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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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석하여 건강정보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에서 건강정보서

비스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정보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의 이중부호화

건강정보는 다양한 유형의 이미지와 텍스트

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미지는 대표적인 시

각정보로서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한 

콘텐츠 요소이다. 이미지가 정보의 이해를 돕

는다는 주장은 이중부호화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Paivio(1986)는 인간이 ‘희망’과 같은 추상

적인 단어보다 ‘피아노’와 같은 구체적인 단어

들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

를 심상(心象, imagery)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이론을 이중부호화이론으로 정리하

였는데,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인 단어는 언어 

및 시각적 심상으로 각각 부호화되어 두 번 저

장되고, 추상적 단어는 언어코드로 한번 부호화

되어 저장된다. 이렇게 언어 및 시각적 심상으

로 분리되어 저장된 부호들은 언어적, 비언어적

(심상적)으로 독립된 두 개의 체계를 통해 처리

된다. 언어적 정보의 처리는 ‘로고젠(logogens)'

이라는 체계에서 수행되며, 비언어적 객체 및 

사건의 처리는 ‘이미젠(imagens)'이라는 체계

에서 처리되어 표현된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작

용하거나 상호 참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정보

의 출력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참조적 

관계는 정보의 기억과 인출에 효과적으로 작용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결막염’에 대한 정보를 

사진과 텍스트를 통해 읽게 되면, 텍스트는 로

고젠에 부호화되어 저장되고, 함께 제시된 사

진은 이미젠에 심상으로 부호화되어 정보는 두 

번 저장되게 된다. 이후 결막염에 대한 기억을 

인출(회상, 재인)할 경우 언어적인 정보들이 

출력되면서 그 심상도 함께 떠올려지게 된다. 

이렇게 함께 떠올려진 심상은 언어적 정보들과 

참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돕게 

된다. 

이중부호화이론은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 적용되어 효과

가 입증되었다. Mayer와 Anderson(1991)은 

실험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내래이션과 결합되

었을 때 문제해결능력이 더 높아지는 것을 증

명하였다. 또한 Danan(1992)은 외국어 학습과 

관련해서 영상 및 오디오, 자막을 제시하여 이미

지의 효과를 입증했으며, Mayer와 Sims(1994)

는 독해와 관련해서 텍스트와 애니메이션을 비

교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들에서 

시각과 언어적 표상사이의 참조적 연결을 증명

하고자 하였다(최이정 2009; 김민정, 이승복, 정

범석 2009; Bernard 1990; Chang, Tseng, and 

Tseng 2011; Glenberg and Langston 1992; 

Purnell and Solman 1991; Reid and Beveridge 

1986; Waddill, McDaniel, and Einstein 1988; 

Yen, Lee, and Chen 2012).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살펴봤을 때, 시각적 

정보는 언어적 정보와 함께 제시됐을 때 분명 

기억과 관련되어 일정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

러나 콘텐츠의 성격이나 매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따라



22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4호 2013

서 시각정보가 특정정보나 정보환경에서 작용

하는 원리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할 여

지가 남아있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건강정보

에서 작용하는 시각적 정보의 효과에 대해 분

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이미지의 감성정보

심상은 시각정보를 기억하고 떠올리기 위해 

마음속에 형성하는 시각적인 표상으로, 대상의 

외적인 것을 포함하여 대상에게서 느껴지는 감

성적인 부분까지 포함한다. 감성(感性)은 감지

된 외부의 물체 또는 환경에 대한 감각과 정보

에 대하여 두뇌에서 느끼는 복합감정이며(한광

희 외 2000), 감각을 매개로 인간이 어떤 대상

과 교감을 이룰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라 할 수 

있다. 

감성이 정보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사물에게서 받는 긍정적, 부정적 감

정이 정보의 수용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장애

가 된다고 주장한다.

Marks(1973)는 회상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

여 생생한 이미지가 그렇지 않은 이미지에 비해 

좀 더 정확하게 회상이 된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Burke 등(1992)은 감성이 사건의 중심에서 시

공간적인 요지와 기본 수준의 시각정보, 사건의 

플롯과 관계없는 관련사항에 대한 기억을 증진

시키지만, 사건과 관련이 없는 감성은 기억을 감

소시킨다고 지적하였다. Keller와 Block(1997)

도 실험을 통해 회상에 있어서 대상이 주는 생

생함은 메시지의 내용과 생생함 요소가 일치될 

때만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Kensinger 등(2004)은 중립적인 단어에 비

해 부정적인 단어는 자극의 노출이 시간이 길

수록 자세히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

였는데, 이는 정보수용자가 부정적인 자극을 

정교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자극보다 

기억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Kensinger 2007; 

Kensinger and Corkin 2004). 또한 감성은 어

떤 사건(일)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의해 유발

되며(Kensinger, Garoff-Eaton, and Schacter 

2006) 부정적인 감성을 통해 유발된 사건이 다

른 사건에 비해 더 생생하고 선명하게 기억한다

고 주장하였다(Kensinger and Schacter 2007).

앞서 연구들을 통해 봤을 때 사물에서 느껴

지는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는 인간의 인지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

나 반면에, 감성적인 사진이 그렇지 않은 사진

들과 비교해 기억의 정확도에서 차이가 없거나 

상관관계가 낮다는 연구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

다(Loftus and Burns 1982; Schmolck, Heike, 

and Squire 2000; Sharot, Delgado, and Phelps 

2004). 

이상의 연구에서 생생함 또는 사물에 대한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는 인간의 인지활동

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수행된 건강정보에 제공되는 이미지는 그

림, 사진, 엑스레이 등으로 각각의 유형에서 느

껴지는 생생함의 정도와 이를 통해 느껴지는 

감성과 자극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많은 이미지

가 질병의 증상이나 신체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미지보다 좀 더 자극

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

정보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의 생생함을 측정하

여 정보의 인지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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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교육 및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는 멀티미디어 

또는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제시유형에 따른 학

습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으

며 해외의 보건․의학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환자에게 정보자료를 쉽게 이해시키고 자료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시도

되어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미지가 포함된 

정보자료의 효과를 입증하려는 노력들로 본문

의 이해와 기억 등을 정보의 인지요소로 측정

하였다. 

조경자 등(2002)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제시 유형이 정보의 인지와 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텍스트와 내레이션, 애니메이션을 각

각 결합시킨 조건으로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두 집단에서는 동일하게 애니메이션과 내레이

션이 결합된 정보유형이 학습효과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후 조경자(2007)는 아동을 대상

으로 멀티미디어 정보제시유형이 학습에 미치

는 효과를 측정하여 삽화와 요약된 텍스트를 

함께 제시한 정보유형이 학습에 가장 효과적임

을 증명하였다. 강명희 등(2007)은 온라인 강

의에서 동영상, 내레이션, 텍스트의 세 가지 정

보유형을 제시하고 인지적 실재감1)과 학습효

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94명의 성인 학습자

를 대상으로 6주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정

보제시유형에 따라 인지적 실재감과 만족도는 

동영상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지각된 성

취도에서는 내레이션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전희성(2011)은 웹사이트의 정보제시양식의 차

이가 정보의 기억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텍스트를 단독으로 제시하거나 텍스트

에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을 결합시킨 정보유형

을 제시하여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각각의 정

보제시 양식은 기억과 만족도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의 제시양식

에 따른 인지효과를 분석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교육학이나 심리학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건강정보의 제시양식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도서

관의 건강정보 서비스 도입을 위한 국내외 현

황분석 및 이용자와 사서의 인식 조사, 문헌연

구 등과 같은 기초연구가 수행되었지만(노영희 

2011; 노영희, 오상희 2011a/2011b/2011c), 건

강정보의 제시양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

행되지 않았다.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Michielutte 등(1992)

은 217명의 여성에게 자궁경부암과 관련하여 

그림과 서술형 텍스트로 구성된 책자와 단순한 

제시형 텍스트(bullet text)로 구성된 책자를 

읽게 하였다.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가독성에 

차이는 없었지만 그림이 포함된 책자를 읽은 그

룹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Austin 등(1995)의 연

구에서도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그는 1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림이 포함된 퇴원안내문과 

텍스트로만 구성된 안내문의 이해 정도를 비교

실험 하였다. 그 결과 그림이 있는 퇴원안내문

을 받은 환자들이 텍스트로만 구성된 안내문을 

 1) 학습 중 학습자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고차원적인 사고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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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환자보다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그림은 본문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카툰(cartoon)형식의 그림을 

본문에 삽입하여 이해력 향상을 측정한 연구들

도 수행되어 왔다.

Delp과 Jones(1996) 열상(裂傷)으로 응급실

을 내원한 23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카툰이 포

함된 퇴원안내문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

과 카툰과 텍스트로 구성된 지시문을 받은 그

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지시사항을 잘 이

행했으며, 지시내용에 대한 회상률이 더 높았

다. 그러나 카툰은 일반적인 그림보다 선호도

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Dirr와 Katz(1989)는 청소년 38명을 대상으

로 카툰과 정밀한 그림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는

데, 분석결과 카툰보다 정밀하게 묘사된 그림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Strong와 

Erolin(2013)의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는

데, 그는 외과의사, 해부학자 등의 의학전문가 

그룹과 학생, 대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일반

인 그룹을 대상으로 시각적인 복잡성에 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복잡성이 낮거

나 중간정도의 그림보다 복잡성이 높은 그림이 

더욱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들과는 다르게 

그림이 내용의 이해와 무관하다는 연구들도 존

재한다. Hwang 등(2005)은 1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 지침 라벨에 그림을 넣었을 때 

환자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피험자

들의 이해능력은 거의 동일하게 측정되어 그림

은 텍스트의 이해를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Moll 등(1977)

이 50명의 통풍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서도 본문에 카툰이 포함된 책자를 읽은 그룹

과 텍스트로만 구성된 책자를 읽은 그룹 간에

는 회상률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 결과에 대해 Moll은 피험자가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에 관한 내용을 읽었다는 관심

(interesting)요인과 페이지의 레이아웃과 같

은 기술적 요인이 두 그룹간의 차이를 나타내

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이미지의 정보수용효과를 측정하고자하며, 선

행연구에서 사용된 실험통제수단과 방법론, 실

험내용을 참고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변수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건강정보의 

제시양식이 이용자의 정보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

해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미지가 정보인지에 도움

이 되었던 기존의 연구결과들(Michielutte et al. 

1992; Austin et al. 1995; Delp and Jones 1996)

을 참조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

립변수는 정보제시유형, 이미지의 생생함, 그리

고 질병의 인지도이며 종속변수는 정보의 인지

를 측정하는 회상 및 재인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에 관해 살펴보

면 먼저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정보의 제시

유형, 이미지의 생동함, 질변의 인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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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정보의 제시유형

이미지의 생생함

질병의 인지도

회상

재인

<그림 1> 연구모형

(1) 정보의 제시유형

건강정보는 다양한 유형의 이미지와 텍스트

가 결합하거나 텍스트가 단독으로 제시되어 하

나의 콘텐츠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같은 세부 정

보요소의 조합이 정보의 제시유형이다. 실험에

서 사용된 이미지는 유형별로 사진, 그림, 엑스

레이이며 이들은 모두 본문의 내용과 연관된 

시각정보이다. 한편, 텍스트는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언어정보로, 실험을 위해 제시

된 질병의 개념, 증상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

합된 ‘사진+텍스트’, ‘그림+텍스트’, ‘엑스레이

+텍스트’ 3가지 정보유형과 텍스트가 단독으

로 제시된 정보유형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총 4가지 변인을 통해 건강정보의 인지 차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이미지의 생생함

‘생생함(vividness)'은 사전적 의미로 매우 

강한 색상이나 채도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 

선명함과 강렬함을 통해 인간의 감각에 강하고 

명확한 인식을 만들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2) 

따라서 ‘이미지의 생생함’은 이중부호화이론에 

의해 이미지가 정보의 인지에 작용하게 될 때,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선명하고 강렬한 감정이 

정보의 인지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측

정해 보기 위한 변수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생생

함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이 정보의 인지에 긍정

적인 작용을 하고 있거나, 아무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Marks 1973; Loftus 

and Burns 1982; Heuer and Reisberg 1990; 

Schmolck, Heike, and Squire 2000; Sharot, 

Delgado, and Phelps 2004; Kensinger and 

Schacter 2007). 실험 전 사전조사에서는 건강

정보에 포함된 이미지의 생생함이 부정적인 감

정으로 표현되었는데, 그 이유는 질병과 관련

되어 인체부위나 증상 등의 직접적인 묘사가 

혐오감을 불어 일으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같은 감성적 요소를 변수로 설정하여, 실제 

실험에서 정보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 분석하였다.

(3) 질병의 인지도

‘질병의 인지도’는 실험에 제시된 질병에 대한 

피험자들의 사전 인지 여부이다. Moll(1997)은 

50명의 통풍환자를 대상으로 카툰형식의 이미

지가 정보의 인지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실험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분석결과 이미지

는 정보인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

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Moll은 피험자들이 

 2) Merriam Webster Dictionary. [cited 6.17]. <http://www.merriam-webs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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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제시된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 질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점이 결과에 

대한 원인 중 한 가지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질병의 인지도는 정보의 수용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작용을 하고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실험을 위한 질병들은 인지도를 고려하

여 의학전문가가 직접 선정하였고, 실험 전 사

전조사에서 ‘골절’, ‘임플란트’, ‘통풍’, ‘화골성섬

유종’의 순서로 인지도가 측정되어 실험을 구

성한 의도대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실제 실험에서 다시 한 번 인지도를 조사

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상과 재인

회상(recall)은 습득한 정보를 인출(retrieval)

하는 과정으로, 본 실험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는 자유회상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유 회상 

방법은 어떤 도움이나 단서 없이 개인이 습득

하여 기억한 정보를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방

법으로, 기억 속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강효정 1996, 71).

재인(recognition)은 실험에서 콘텐츠가 제

시된 후 피험자의 기억 속에 제시된 정보가 존

재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재인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두 개의 보기 중 한 개를 

선택하게 하는 양자 택일형과 여러 가지 보기

에서 정답을 찾게 하는 강제 선택형, 여러 개의 

정답과 오답 중 정답을 전부 고르게 하는 일괄 

시험형이 있다(강효정 1996, 72). 본 연구에서

는 양자택일형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하

는 각 실험 당 다섯 개의 질문을 하였다.

이처럼 회상과 재인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

은 자유회상의 방법을 통해 오기억(誤記憶)을 

측정하고자 했던 Deese(1959)의 연구방법이었

다. 이 방법은 이후 지지받지 못하다가 Roediger

와 McDermott(1995)가 다시금 기억의 측정방

법으로 발전시켰는데, 이후 많은 연구에서 사

용되고 있다(하지영, 박지혜 2012, 58).

3.2 가설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설 1]은 이중부호화이론에 따라 실제

로 이미지가 정보의 인지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정보의 제시유형은 건강정보의 인지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텍스트로만 구성된 건강정보와 

이미지가 포함된 건강정보 간에

는 회상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텍스트로만 구성된 건강정보와 

이미지가 포함된 건강정보 간에

는 재인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는 질병의 증상이나 신체의 부위를 

묘사하고 있는 이미지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건강정보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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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감정적인 요인은 정보의 수용에 일정

한 작용을 하고 있었다(Marks 1973; Heuer and 

Reisberg 1990; Kensinger and Schacter 2007). 

따라서 이 같은 요소를 변인으로 설정하여 정보

의 인지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설정된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2. 이미지의 생생함은 건강정보의 인지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이미지에서 느끼는 생생함에 대

한 정도에 따라 건강정보의 회상

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이미지에서 느끼는 생생함에 대

한 정도에 따라 건강정보의 재인

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에서는 질병의 인지도에 따라 건강

정보의 회상과 재인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질병의 인지도는 비교적 잘 알려진 질병과 

평소에 접하기 힘든 질병을 제시했을 때 정보

수용자가 느낄 수 있는 난이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제시된 질병에 대한 사전 인지 정도에 따

라 피험자들의 정보 수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가설이다. 이에 대해 Moll 등(1997)은 피

험자들이 질병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이미지가 정보의 인지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건강정보의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질병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건강

정보의 회상에는 주목할 만한 차

이를 미칠 것이다.

 가설 3-2. 질병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건강

정보의 재인에는 주목할 만한 차

이를 미칠 것이다.

3.3 실험설계 및 준비

3.3.1 실험텍스트 선정 및 조작

연구에 사용된 건강정보는 총 4개로 구성되

었다. 건강정보에 사용된 각 질병들은 사진 및 

그림, 엑스레이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고, 피험

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 서로 다르도록 

구성하고자 했다. 또한 증상이 비슷하거나, 동

일 진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배제하여 

실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의과대학의 의학전문가(예방의

학교실 교수)에게 실험의 목적과 질병선정 기준

을 설명하고 실험에 사용될 질병의 추천을 의뢰

하였다. 의학전문가는 질병에 대한 자문과 함께 

인지도와 내용의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골절

(fracture)’, ‘임플란트(implant)’, ‘통풍(gout)’, 

‘화골성 섬유종(ossifying fibroma)’을 추천하

였다.

질병에 관한 내용(텍스트)은 국가건강정보

포털3)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질병의 개

념과 증상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

되었으며, 전체내용 중 일부만 발췌하여 간략

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동일한 조건의 실험을 

위해 단어 수와 글자 수를 비슷한 수준으로 통

제하였다. 모든 실험화면에서 보이는 텍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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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pt의 굴림체이며, 줄간격을 160%로 동일하

게 설정하여 가독성에 따른 차이가 없도록 방

지하였다. 이미지는 글의 중간단락에 배치하여 

본문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시각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3.3.2 실험이미지 선정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는 각 질병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 저널 등 국내외 웹사이트를 통

해 획득하였다. 이미지는 질병별로 3개의 유형

(사진, 그림, 엑스레이)이 사용되었으며, 가로

길이를 기준으로 질병별로 비슷한 크기로 조정

하였다.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실험이므로 모

든 이미지는 인터넷 환경에서 최적화된 RGB

형식이며 해상도는 72dpi이다. 선정된 이미지

들은 최종적으로 의학전문가를 통해 해당 질병

과의 적합성 및 본문과의 관련성에 대해 자문

을 받은 뒤 실험이미지로 확정하였다(<표 1> 

참조).

3.4 예비조사

본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실험의 절차를 

점검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를 조치하기 위한 

통제요소를 발견하고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고 그 대상은 <표 2>와 같다.

선정된 피험자는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성

되었다. 전문가는 정보학을 전공한 문헌정보학 

사진 그림 엑스레이

[ 통풍]

통풍이란 우리 몸 안에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병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일으킨 바람에 의해서도 많이 아프고 온몸에서 열이 난다고 하여 통풍이라고 합니다. 

통풍 환자는 거의 남자이고 대개 첫 발작적 관절염을 40~50세에서 경험합니다. 통풍을 치료하지 않으면 발작성 

관절염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침범하는 관절 수도 많아지며 회복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집니다. 관절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점차 관절을 상하게 하며 만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통풍성 결절이라 불리는 덩어리가 관절 주위나 

피하조직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와 텍스트의 예

 3)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인터넷 등에 범람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건강정보와 잘못된 의료정보로부터 국민들

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및 148개 전문의학회가 공동으로 구축하여 2011년 

공식 오픈하였다. 질병정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건강정보콘텐츠를 쉬운 용어와 풍부한 사진자료, 애니메이션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http://health.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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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순서 직업 연령 성별 학력

1 문헌정보학 강사 29 여 박사

2 문헌정보학 강사 37 여 박사

3 의학도서관 사서 38 남 석사

4 대학생 24 남 학사

5 대학생 26 남 학사

6 대학생 22 여 학사

7 대학생 22 여 학사

<표 2> 예비조사 대상

박사 2명과 의학도서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학사서로 구성되었으며, 실험에 필요한 일반

적인 내용을 함께 조사하기 위해 남녀 대학생 

각 2명을 예비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실제 조사에 앞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실험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통제된 시간 속에서 실

제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후에는 실험과 관련된 핵심이론과 선행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인터뷰의 내용은 아래

의 <표 3>과 같다. 

인터뷰 결과 실험에서 사용된 이미지들은 본

문을 보완하고 설명하는 요소로서 특별한 문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텍스트는 내용

의 난이도로 인해 여러 번 읽게 된다는 대학생

들의 의견들이 있었다. 이는 건강정보가 의학

과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인데, 이에 대한 조치로 텍스트의 내용을 축

소하여 본 실험에서 정보인지 측정에 문제가 없

도록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회상과 재인의 측정에 있어서 문항

의 구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예비

조사 단계에서 제시된 인지관련 측정 문항은 

‘회상’ 1문항(서술형)과 ‘재인’ 3문항으로 구성

하였는데, ‘재인’의 분별력을 위해 측정문항을 5

개로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수용하여 실제 실험에서는 5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제시된 4가지 질병에 

대한 사전 인지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예비조

사자 7명 모두 ‘골절’, ‘임플란트’, ‘통풍’, ‘화골

성 섬유종’ 순으로 질병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를 통해 제시된 질병에 대한 사전인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의학 전문가가 추천한 순서

대로 나타났으므로 실제 실험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선정된 질병은 실

인터뷰 내용 결과

이미지는 텍스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상없음

텍스트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수정

회상과 재인의 측정문항은 적절한가? 부분수정

제시된 질병은 인지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상없음

실험과정의 적합성 이상없음

<표 3> 인터뷰 문항과 결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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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험에서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 외 기타의견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서 이미지의 생생함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의학사서를 제외한 모든 대상

자들은 제시된 이미지에 대해 ‘무섭다’, ‘징그럽

다’ 등의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특히 사진의 경

우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이는 제시된 이

미지들이 신체나 질병에 대해 묘사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측정되는 생생함은 부정적 

감정의 척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의학사

서의 경우 업무 중 질병과 관련된 이미지를 많

이 접하고 있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다고 답변하였다.

3.5 실험절차

3.5.1 실험대상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주제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인이면서 

인터넷 이용률(99.9%)이 높은 20대를 대상 연

령층으로 선정하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실험은 웹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므로, 이에 대

해 익숙한 연령층은 실험과정에서 나날 수 있

는 오류를 줄이고, 실험환경에 대한 통제가 이

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동일한 조

건의 실험을 위해서는 동일한 장소와 실험환경

을 조성해야 하며 실험방법 등에 관한 세부요

인을 통제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용이성을 위

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실에서 실험을 진행

하였다. 본 실험은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

를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비의 구

성은 자유롭게 하였다.

3.5.2 실험진행

실험은 2013년 3월 28일 오전 A대학의 강의

실에서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일반 4년제 대학

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보가 제시되는 유형에 

따라 피험자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총 47명

의 피험자가 각각 다른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룹의 배정은 <표 4>와 같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연구의 목적과 실험 

절차 및 진행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준비과정을 마친 후에는 실험을 위

해 마련된 별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실험을 

시작하였다. 47명의 피험자 1명당 4개의 질병

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8개의 데

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각 실험 단계 및 측정항

목은 <표 5>와 같다.

실험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총 7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피험자들은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기초조사에 응답 했으며, 본격적

구분 배정인원 골절 임플란트 통풍 화골성섬유종

A그룹 12 p p p p

B그룹 13 i i i i

C그룹 11 x x x x

D그룹 11 t t t t

* 사진(p)+텍스트 / 그림(i)+텍스트 / 엑스레이(x)+텍스트 / 텍스트(t)

<표 4> 실험그룹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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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과 정 내 용

1 기초조사 성별, 연령, 직업

2 실험설명 실험방법에 대한 설명(안내문구)

3 실험 1 질병1 제시, 질병 인지여부, 회상, 재인, 생생함 측정

4 실험 2 질병2 제시, 질병 인지여부, 회상, 재인, 생생함 측정

5 실험 3 질병3 제시, 질병 인지여부, 회상, 재인, 생생함 측정

6 실험 4 질병4 제시, 질병 인지여부, 회상, 재인, 생생함 측정

7 종 료 실험종료 안내

<표 5> 실험단계 및 내용

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험에 대한 안내페

이지를 다시 한 번 읽었다. 모든 피험자가 실험

과정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동시에 실험을 시작하였으며, 

각각의 건강정보를 읽은 후에는 회상과 재인 및 

생생함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에 응답하였다. 4

가지 질병이 제시되는 각각의 실험단계 사이에

는 1분간의 휴식시간을 주었다.

4. 데이터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회상에 대한 측정은 

피험자들이 자유롭게 서술한 데이터를 채점하

여 점수화 하였고, 재인의 경우 측정문항이 5개

로 구성되어 합산점수를 문항수로 나누어 피험

자별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가설들은 정보의 제시유형에 따라 건강정보

의 인지 차이를 분석하고 각 변인의 효과를 측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

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다

변량분산분석은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집단 간의 평균값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제시유형에 

따라 회상과 재인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사후검증 방법으로

는 집단의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유용

한 쉐페검증(Scheffe’s test)을 사용하여 정보

제시유형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증명하고자 하

였다. 

피험자들은 실험을 위해 연령대를 통제한 대

상으로 모두 20대의 대학생이며 남자가 23명

(48.9%), 여자가 24명(51.1%)이다. 

4.1 정보제시 유형별 회상과 재인의 차이

정보제시 유형별 인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기억의 회상과 재인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을 통해 정보제시 유형별 회상과 재인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측정되었다.

회상은 본문에 ‘그림+텍스트’가 제시된 정보

유형이 평균점수가 3.27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

으며, 뒤를 이어 ‘엑스레이+텍스트’(2.27), ‘사

진+텍스트’(1.71), 텍스트 단독제시(1.36) 유형

의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재인은 본문에 ‘그림

+텍스트’(0.90), ‘엑스레이+텍스트’(0.80), ‘사

진+텍스트’(0.79)가 제시된 정보유형의 순서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텍스트(0.67)가 단독으로 제

시된 경우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회상과 재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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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유형 N M SD F P Scheffe

회상

사진+텍스트
a  48 1.71 1.37

20.929 .000*** d<c<b, a<b
그림+텍스트b  52 3.27 1.29

엑스레이+텍스트
c  44 2.27 1.26

텍스트d  44 1.36 1.16

합계 188 2.19 1.46

재인

사진+텍스트
a  48 0.79 0.17

11.723 .000*** d<a,b,c
그림+텍스트b  52 0.90 0.15

엑스레이+텍스트
c  44 0.82 0.14

텍스트
d  44 0.67 0.27

합계 188 0.80 0.20

*** p<0.001

<표 6> 정보제시 유형에 따른 회상과 재인의 차이

값과 표준편차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정보

제시 유형별로는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었

다. 따라서 그림이 텍스트와 함께 제시되었을 

때 정보수용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본문에 이미지가 포함 

되지 않고 텍스트만 단독으로 제시되었을 때는 

인지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에서는 회상(F= 

20.929, p<.001)과 재인(F=11.723, p<.001)은 

정보제시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인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다중비교로 사

후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각각의 정보제시 유

형은 회상에 있어서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인의 경우, 텍

스트가 단독으로 제시된 정보 제시유형은 사진, 

그림, 엑스레이가 본문에 제시된 유형보다 재

인율이 낮았으며, 이들과 뚜렷이 구분되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

편, 사진과 엑스레이 그림이 본문에 제시된 정

보유형 간에는 재인율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건강정보에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텍스트가 단독으로 

제시되었을 때 보다 정보의 인지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텍스트로만 구성된 

정보제시 유형과 이미지가 포함된 정보제시 유

형 간에는 회상[가설 1-1]과 재인[가설 1-2]

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또한 이미지가 제시된 모든 정보유형이 텍스트

가 단독으로 제시된 유형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있으므로, 언어정보와 함께 시각정보가 

제시되면 기억이 강화된다는 Paivio의 이중부

호화이론은 지지되었다. 

4.2 이미지의 생생함에 따른 정보인지

이미지의 생생함은 건강정보에 포함된 이미

지를 접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며, 텍스

트가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미지가 포함된 3가지 정

보제시유형에 대한 결과만을 측정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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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유형 N M SD F P Scheffe

사진a  48 4.13 0.79 

63.526 .000*** a>b,c그림b  52 2.27 1.19

엑스레이c  44 2.16 0.81

합계 144 2.85 1.31

*** p<.001

<표 7> 이미지의 생생함 차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사진(4.13)의 생생함

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그림(2.27), 엑스

레이(2.16)순으로 높게 측정 되었다. 이에 대해 

각 변수들 간의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 각각의 정보제시 유형 간에 느껴지는 생생

함(F=63.526,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다중비교에

서는 사진이 엑스레이와 그림에 비해 생생함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엑스레이와 그림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

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사진에서 가장 생생함을 

느끼며, 그림과 엑스레이에서는 동일한 정도의 

생생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미지의 생생함 정도가 본문을 인지하는데 

차이를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별 

분석을 하였다. 생생함의 정도는 <표 8>과 같이 

측정된 값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높은 점수

(<= .50)와 낮은 점수(.51+)로 구간화 하여 측

정하였다. 

분석결과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생생함의 높

고 낮음에 따라 회상과 재인의 점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생함이 

높을 경우 회상과 재인의 평균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생생함이 낮을수록 각 

변수들의 평균점수는 높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생생함은 정보인지의 저

해요인임을 알 수가 있다. 통계적인 차이에서는 

이미지의 생생함이 회상(F=10.016, p<.01)에 

차이를 주고 있었으나, 재인(F=1.16, p>.05)에

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따라

서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생생함 정도에 따라 회

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1]는 지지

되었으며, 재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이미지 생생함(구간화됨) N M SD F P Scheffe

회상

낮음  93 2.72 1.37
10.016 .002**

높음  51 1.94 1.49

합계 144 2.44 1.46

재인

낮음  93 0.85 0.15
1.16 .283

높음  51 0.82 0.17

합계 144 0.84 0.16

*** p<.001, ** p<0.01

<표 8> 이미지 생생함에 따른 정보의 회상과 재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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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후 많은 피험자들이 질병에 대한 이미

지가 생생할수록 본문을 읽는데 방해가 된다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생생함에서 가장 높은 점

수로 측정된 사진이 제시된 경우 본문을 읽지 

않고 그냥 지나친 피험자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인체와 질병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미지에 대한 거부감이었으며, 이 같은 요인

은 앞서 사진이 제시된 정보유형에서 회상과 

재인이 가장 낮게 측정된 원인으로 볼 수가 있

다. 따라서 이미지의 생생함은 정보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생생함

이 높을수록 콘텐츠의 인지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이미지의 생생

함이 회상의 정확성율 향상시켰던 Marks(1973)

의 연구 및 부정적인 단어를 통한 뇌의 자극이 

기억에 더 유리했던 Kensinger(2007)의 연구

와 상반된 결과이다. 따라서 인체 및 질병에 대

한 이미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4.3 질병의 인지도에 따른 정보인지

질병의 인지도에 따라 정보수용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정보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측정하였다. 질병의 인지도는 피험

자가 제시된 질병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는지

를 ‘예’, ‘아니오’로 측정하여, ‘예’라고 대답한 

빈도수를 기준으로 인지도의 높고 낮음을 구간

화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표 9>와 같다.

분석결과 질병의 인지도가 높고 낮은 모든 

경우에서 정보제시유형별 회상과 재인의 평균

점수는 ‘그림+텍스트’, ‘엑스레이+텍스트’, ‘사

진+텍스트’, ‘텍스트’ 단독 유형의 순으로 측정

되었다. 이에 대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질병

의 인지도가 낮을 경우 회상과 재인의 점수가 

　 질병인지도(구간화됨) 제시유형 M SD N F P

회상

낮음

사진+텍스트 1.86 1.32 22

0.95 .331

그림+텍스트 3.45 1.35 29

엑스레이+텍스트 2.43 1.20 23

텍스트 1.20 1.06 20

합계 2.35 1.49 94

높음

사진+텍스트 1.58 1.42 26

그림+텍스트 3.04 1.19 23

엑스레이+텍스트 2.10 1.34 21

텍스트 1.50 1.25 24

합계 2.03 1.43 94

합계

사진+텍스트 1.71 1.37 48

그림+텍스트 3.27 1.29 52

엑스레이+텍스트 2.27 1.26 44

텍스트 1.36 1.16 44

합계 2.19 1.46 188

<표 9> 질병의 인지도에 따른 정보의 회상과 재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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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높게 측정되었는데, 반대의 경우와 점

수 차는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검증 결과에서

도 질병의 인지도는 회상과 재인에 영향을 미

치고 있지 않았다(p>.05). 이 결과는 정보수용

자들이 사전에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또

는 잘 모르는 경우에서 제시된 건강정보에 대

한 인지효과는 큰 차이 없이 동일하다는 것으

로 해석된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인지도에 따

라 건강정보의 회상과 재인에 주목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1]과 [3-2]는 기각

되었다. 

앞서 Moll 등(1977)은 피험자들이 실험에 

제시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질병에 대한 관

심성(interesting)으로 인해 이미지의 유무가 

본문의 회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질병의 인지도가 

정보의 회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질병 및 실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건강정

보의 제시 유형이 정보의 인지에 미치는 차이

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지의 유

무 및 유형에 따른 정보의 인지 차이를 측정하

였고, 피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미지의 

생생함과 질병의 인지도를 변수로 함께 대입하

여 영향관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미지

가 정보의 인지를 높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

해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을 실험을 통하

여 검증하였고, 특히 건강정보를 대상으로 변

수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이미지 제시에 대한 시사점으로, 그림, 

　 질병인지도(구간화됨) 제시유형 M SD N F P

재인

낮음

사진+텍스트 0.81 0.16 22

0.02 .888

그림+텍스트 0.93 0.12 29

엑스레이+텍스트 0.83 0.11 23

텍스트 0.60 0.29 20

합계 0.81 0.21 94

높음

사진+텍스트 0.78 0.18 26

그림+텍스트 0.85 0.17 23

엑스레이+텍스트 0.82 0.17 21

텍스트 0.73 0.23 24

합계 0.79 0.19 94

합계

사진+텍스트 0.79 0.17 48

그림+텍스트 0.90 0.15 52

엑스레이+텍스트 0.82 0.14 44

텍스트 0.67 0.27 44

합계 0.80 0.2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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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사진 등 이미지가 제시된 건강정보는 

텍스트로만 구성된 본문보다 건강정보의 회상

률과 재인율이 높았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제공

되는 건강정보는 본문이 텍스트로만 구성되는 

것 보다 이미지가 포함되어 구성되는 것이 정보

의 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이미지의 속성에 관한 시사점으로, 이

미지 중에는 그림이 본문에 포함될 경우 정보의 

인지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반대로 사진은 다른 유형의 이미지들에 비해 영

향력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셋째, 사진은 다른 유형의 이미지들에 비해 

생생함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생생함이 높을수

록 정보의 회상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제시된 이미지의 생생함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보의 인지와

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건

강정보의 본문에 이미지를 함께 구성할 때에는 

사진보다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정보의 인지에 

효과적이다.

넷째, 질병 인지도의 작용에 관한 것으로, 인

지도는 건강정보의 회상과 재인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즉, 건강정보를 접하기 

전 해당 질병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거나 그렇

지 않은 경우 각각의 정보제시 유형에 대한 인

지효과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건강정보 콘텐츠는 텍

스트가 단독으로 제시된 유형보다 이미지가 함

께 제시되었을 때 정보의 인지에 효과적이며, 

이미지는 부정저인 감정을 유발하는 사진보다 

그림이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였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에서 일반 이용자를 대상

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텍스트가 

단독으로 제시된 건강정보원보다 이미지가 함

께 제시된 정보원을 선별하여 제공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사진보다 그림이 포함

된 건강정보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

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뿐

만 아니라, 정보검색결과의 제공이나 ‘사서에게 

물어보기’ 등과 같은 직접적인 봉사를 통해 서

비스를 제공할 때도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요소

를 고려하여 서비스한다면 좀 더 쉽게 이용자

가 인지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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